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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 시장의 겹경사?
끝이 없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던 석유화학 시장에 겹경사가 터졌다?

석유화학산업 속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어리둥절해할 것이다. 국제

원유가격이 배럴당 2 5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석유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시장

에 경사라니 무식의 소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.

그러나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1 9 9 9년9월 들어 전혀 즐겁지만은 않은 겹경사가 터진 것이 사실

이고, 두가지 경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자못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.

나프타 가격이 톤당 1 5 0달러 이하에 거래돼 다행스러웠지만 원가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합성수지를

비롯한 석유화학제품 가격 때문에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차에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2 5달

러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나프타 가격도 톤당 2 2 0달러를 넘어섰고, 곧이어 에틸렌을 비롯해 합성수지

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.

에틸렌 가격이 톤당 6 0 0달러를 넘어선 것은 1 9 9 5년 최호황기 이후 처음이며, 합성수지 가격이 톤당

7 0 0달러에 근접한 것도 2년이 지난 것으로 기억될 정도이다.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1 9 9 4 - 9 6년 2년여

동안 호조를 보인 이후 1 9 9 7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.

여기에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T a i w a n에서 강도 7 . 1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연이어 강도가 상당히

높은 여진이 계속됨으로써 석유화학 플랜트가 손상을 입고 가동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 석유

화학제품 가격이 폭등할 여지가 마련됐다. 2년여의 불황을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

것이다.

그래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타이완의 지진피해에 과민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웠고, 지진발생 당

시에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피해상황을 점검하면서 가격폭등을 학수고대하는 인상이 여기저기에서

목격될 정도였다. 일부에서는 타이완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큰 타격을 입었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낼

정도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.

하지만, 「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」이라는 한국적인 정신적 병폐현상은 타이완의 피해 당사자

가 아니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

타이완이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라는 국제관계 또는 국민적 정서는 둘째 치고서라도 상대방의 불행

을 빌미로 이득을 챙기겠다는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

절대 용납될 수 없는「극단적 사적 이기주의」의 표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.

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실이「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」정신적 불구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

음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. IMF 사태를 경험함으로써 그동안의 과오를 깨달았음직도 하건만,

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주변의 여건변화에 기대어 이득을 보겠다는

이타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.

그러나 타이완 지진에 따른 석유화학기업들의 피해규모가 국제적으로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만큼 우

려할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, 도로사정이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항구에 인접해

있어 이 또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소식이다.

F o r m o s a의 N C C를 비롯해 Chlor-Alkali, PVC 등 대형 플랜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, 남부

Kaohsiung 인근에 위치한 CPC 등 정유공장들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피해를 봤다는 보고

는 없다. 다만, 진앙지에 가까운 Toupen 석유화학단지에는 약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

있다. 

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. 타이완이 지진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정상을 되찾기를 기원해마지 않

는다. 물론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행운 중 불행으로 인식되겠지만…

오히려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타이완이 일반 건축물은 물론 석유화학 플랜

트 건설시에도 내진설계를 충실히 이행한 까닭에 대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

었다는 점이다.



타이완의 조속한 재건과 한국 석유화학기업 및 일부 언론들의 정도경영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

하는 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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